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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2050년 발전량 22% 점유
IEA, 2010년 0.5%에서 대폭 확대 … 발전차액 지원제도 도입 필수

2050년에는 태양광발전이 세계 발전량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앞으로 10년간 재래식 발전방식에 대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

이 필수적이라고 5월1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IEA는 현재 태양광발전이 세계 에너지 공급의 0.5%를 차지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과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스페인 정부 주최 회의에서 IEA는 “앞으로 단호한 조치가 없다면 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50년까지 2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석유 수급에 대해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페인, 독일 등 태양광발전 선두국가들은 태양광 발전소에 재래식 발전 단가와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

차액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광전지(PV)를 이용한 발전은 2030년까지는 재래식 발전단가에 이르지 못

하고, 집광형 태양열발전(CSP)은 2020년에나 햇볕이 풍부한 일부 지역에서 재래식 발전 단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전지 발전방식은 태양광선을 전기로 변환시키는 것이며, 집광형 발전은 햇볕을 모아 끓인 물로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이다.

2가지 방식으로 2050년 무렵에는 세계 전력 수요의 4분의 1 가량인 9000테라와트(TWh)를 생산할 수 있고

탄소배출량을 60억톤 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0년 태양광발전량은 37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거의 광전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광형 발전소는 광전지보다 훨씬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2020년에는 집광형 발전소가 중앙아

시아, 인디아, 중남미, 미국 등지에서 전력 소비량의 5%를 충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2가지 방식으로 생산된 발전량은 2020년 세계 발전량의 2.3%, 2030년 8.8%, 2050년에는 22%를 차지하

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나카 노부오 IEA 사무총장은 “예측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금을 점진적으로 줄여야 한

다”며 “지원금을 감축해야 기업들이 혁신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독일, 스페인 정부는 이미 발전차액 지원제도에 따른 지원금을 감축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저작권자 연합

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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